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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로드쇼 개최｣로 원전 세일즈 외교 박차

□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 중인 9.8~9.9일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윤상직)은 하노이 그랜드프라자 호텔에서 “한국 원전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였음.

ㅇ 로드쇼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베트남 원전

건설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베트남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기자재 현지화 등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함

□ 9.8일 베트남 경제부총리 및 양국 정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홍보

부스를 방문하여 베트남 제3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ㅇ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6월 이후 양국이 진행중인

베트남 원전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후 국회 승인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어 한국이 베트남

제3원전 건설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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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제3원전 건설을 정부간 수의계약형태로 추진중

☞ 한국은 ‘13.6월부터 제3원전에 대한「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14년말

까지 원전 건설 부지,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베

트남 국회승인을 받으면 베트남 원전의 수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추진된 “원전산업 로드쇼”는

베트남 원전건설 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ㅇ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의 높은 성과로서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제3원전 수주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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